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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 여가 만족, 심리적 웰빙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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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 여가 만족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종 322부의 설문지가 연구 자료로 이용되었으며,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는 다음
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들은 여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지 
흥미만이 자아실현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 만족은 자아실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쾌락
적 웰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golf participants' 
enjoyment factors, leisur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ree hundred twenty-two surveys were used as
the final data, and the results using SPSS 18.0 and AMOS 18.0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enjoyment factors of 
golf participants all effected positively on leisure satisfaction. Second, only interest display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lf-realization. Third, leisure satisfaction increased self-realization, but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hedonic well-being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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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및 시
간적 여유는 여가 활동의 증대와 관심을 꾸준히 불러일

으키고 있다[1]. 특히 골프는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
고 있으며, 참여자의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3]. 
이러한 골프 참여자의 증가에 따라 2000년대 중반을 기
점으로 국내에 골프연습장은 4,000여 개를 넘어서며, 국
내 골프 산업의 번창을 이끌고 있다[4]. 그렇지만, 골프 
참여자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운동에 대한 재미를 잃어

버리며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못 느끼는 이들이 있다. 
스포츠 참여에서 재미 요인은 운동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데 중요한 변수로 간주한다[5]. 일반적으
로 ‘운동 재미’는 스포츠 참여로부터 오는 즐거움, 좋아
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6]. 재미는 운동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이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중
도에 포기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그리고 재미는 성별, 나이, 종목 및 사회적 배경을 
불문하고 운동지속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긍정적인 감정과 만족감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

다[8].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 여가 만족, 심리적 웰빙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8337

‘여가 만족’은 여가 활동 후 인지하고 느끼는 감정이
나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된다[9]. Ragheb와 
Griffith[10]는 여가 활동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인
간관계를 넓혀줄 뿔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

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어 만족감으로 귀결된

다고 주장하였다. 
‘심리적 웰빙’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판단

하는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의미한다[11-12]. Ryan과 
Deci[13]는 심리적 웰빙에 대하여 크게 쾌락주의적 웰빙
(hedonic)과 자기실현적(eudaimonic) 웰빙으로 구분하였
다. 쾌락적 웰빙은 삶에 대한 행복감의 지표로 이용되며, 
자기실현적 웰빙은 자아를 찾고 실현에 대한 성취감이

다. 이러한 심리적 웰빙은 육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안
정을 통해 얻어진다[14].  
근래에 많은 사람 사이에서 심리적 웰빙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

는지에 대한 연구가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5]. 지금까지 체육 분야에서 선행변수에 따라 스
포츠 참여자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16-18] 등이 있으나, 골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동의 
재미 요인이 여가 만족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적 차원의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 여가 만족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연구

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골프 참여자들이 재미를 
통해 운동을 지속해나감에 따라 여가 만족감을 높이고, 
나아가 행복한 삶의 영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비전

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가설 

1.2.1 재미 요인과 여가 만족의 관계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포츠 참여의 재미 요인은 여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
준과 김도진[19]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양체
육수업 참여에 대한 재미는 여가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배드민턴 동호인의 운동 참여에 대한 재
미요인은 여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은 여가 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2 재미 요인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

피트니스클럽회원의 운동참여에 대한 재미 요인에서 

흥미, 사교, 인정은 심리적 웰빙을 높였다[21]. 또한 강
현욱[22]의 연구에서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댄스스포
츠 참여의 재미 요인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스포츠 
참여의 재미 요인은 심리적 웰빙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은 심리적 웰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3 여가 만족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

레크리에이션 댄스 참여자의 여가 만족은 심리적 웰

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3], 생
활체육 참여자의 여가 만족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설 3: 골프 참여자의 여가 만족은 심리적 웰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 골프 참
여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본 추출을 위해 2015
년 현재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회원
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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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였다. 수거된 348부의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내용이 일부 빠진 26부를 제외한 총 
322부의 설문지가 전체 자료처리에 포함되었다. 

Category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97 61.2

Female 125 38.8

Age

20s 40 12.4
30s 75 23.3
40s 111 34.5

 over 50s 96 29.8

Golf 
experience

under 2 years 45 14.0
under 5 years 97 30.1
under 8 years 95 29.5
over 8 years 85 26.4

 All 322 100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주성분 요인추출법, 직교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신뢰도(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
인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문항에 대한 응답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1 2 3  4  α
socializing 3  .878  .112  .081  .049

.901
socializing 4  .871  .139 -.041 -.017
socializing 2  .866  .179  .086  .007
socializing 1  .850  .098  .107  .061

Recognition 4  .111  .869  .034 -.029

.872
Recognition 2  .129  .846  .043  .084
Recognition 1  .093  .838  .013 -.026
Recognition 3  .174  .803  .036 -.052

Health 2  .040  .026  .817  .285

.810
Health 3  .053  .097  .779  .097
Health 1  .080  .050  .775  .079
Health 4  .042 -.057   .734  .225
Interest 3  .084  .063  .075  .830

.754
Interest 1  .037 -.056  .186  .764
Interest 2  .040 -.119  .153  .721
Interest 4 -.065  .085  .195  .641

Eigen-value 3.097  2.936  2.546 2.369
Variance(%) 19.356  18.349  15.914 14.808

Cumulative(%) 19.356  37.704  53.619 68.427
KMO=.813, χ2=2383.651, df=120, sig=.000

Table 2. Validity & reliability of enjoyment factors

스포츠의 재미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김병준과 성창

훈[25]이 측정도구(SESQ)를 개발하고, 김병준[26]과 임
우택, 김영재[27] 등이 선행 연구에 사용한 것을 본 연구
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흥미, 건강, 사교 
및 인정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
항은 5점 Likert형으로 구성되었다.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고유 값(eigen value)
은 1.0 이상, 요인 적재량은 0.50 이상을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으로 정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는 Cronbach's 
α가 .754-.901로 나타나 요인별에 대한 신뢰도가 검증되
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골프 참여자의 여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Beard와 Ragheb[9]이 개발하고 임범규, 조광민, 석부
길[28]이 국내에서 번안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여가 만족에 대한 단일
요인으로 4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Likert형으로 구성되었다.
골프 참여자의 운동을 통한 심리적 웰빙의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해 양명환[29]이 개발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적 웰빙의 하
위 요인은 자아실현(5문항)과 쾌락적 웰빙(5문항)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형 척도를 이용하였다. 
여가 만족과 심리적 웰빙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3개

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0.50 이상
의 요인 적재치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도 계수는 
.842-.871로 요인별에 대한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1  2  3  α
Self-realization 4 .845 .205 .148

.850
Self-realization 5 .791 .222 .182
Self-realization 1 .774 .183 .234
Self-realization 3 .701 .120 .062
Self-realization 2 .694 .254 .158

Hedonic 4 .118 .820 -.026

.842
Hedonic 5 .116 .788 .073
Hedonic 3 .200 .784 .000
Hedonic 1 .272 .720 .078
Hedonic 2 .214 .684 .030

Satisfaction 3 .108 .055 .869

.871
Satisfaction 2 .246 .092 .843
Satisfaction 1 .197 .092 .832
Satisfaction 4 .095 -.082 .781
Eigen-value 3.219 3.213 2.919
Variance(%) 22.993 22.305 20.852

Cumulative(%) 22.993 45.298 66.150
KMO=.866, χ2=2248.206, df=91, sig=.000

Table 3. Validity & reliability of leisure satisfaction &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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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imate S.E. C.R. CCR. AVE
Interest1 1      

.807
  

   

 

.517
 
 

Interest2 .753 .083  9.114
Interest3 1.129 .112 10.089

Interest4 1.002 .085  7.806

Health1  1   

.837
 

.566
 

Health2 1.355 .121 11.221
Health3 1.002 .102 9 .858
Health4  .938 .092 10.224

Socializing1  1  
 

.923 
 

 
 .751

 

Socializing2  .984 .058 17.076
Socializing3  .940 .057 16.606 
Socializing4  .996 .058 17.082

Table 5. The results of CFA

Recognition1  1

.940  .797
Recognition2  .998 .069 14.465
Recognition3  .992 .073 13.634
Recognition4 1.099 .072 15.217
Satisfaction1  1

.886  .663
Satisfaction2 1.004 .060 16.785
Satisfaction3 1.014 .063 16.119
Satisfaction4  .758 .061 12.519

Self-realization1  1

.880  .601
Self-realization2  .929 .083 11.193
Self-realization3  .947 .095 9.988
Self-realization4 1.055 .069 15.381
Self-realization5 1.007 .068 14.915

Hedonic1  1

.880 .596
Hedonic2  .757 .075 10.152
Hedonic3 1.087 .088 12.346
Hedonic4  .991 .081 12.205
Hedonic5  .932 .081 11.473

2.3 자료처리 

본 연구는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 여가 만족 및 심
리적 웰빙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확
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변수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은 비교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7
Interest 1        
Health  .402** 1      
Socializing .075 . 144** 1       
Recognition -.002 .083 .295** 1      
Satisfaction  .421** . 606** .255** .208** 1  
Self-realization  .272** . 320** .223** .160** .379** 1
Hedonic .107 . 201** .158** .060 .129* .465** 1
*p<.05, **p<.01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variables

3.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각 요인의 적재치가 0.50 이상을 웃도는 것에 따라서 
개념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CCR은 0.70 이상을 보여
주고 있고 AVE는 0.50 이상으로 개념 신뢰도와 수렴 타
당성이 확보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696.44, 
df=380, p=.000, χ2/df=1.833, NFI=.868, RMR=.044, 
CFI=.935, RMSEA=.051의 수치로 나타났다.

3.3 구조 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구조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χ
2=571.182, df=373, p=.000, χ2/df=1.533, NFI=.892, 
RMR=.033, CFI=.959, RMSEA=.041의 수치로 확인되
었다. NFI의 값은 0.9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RMR, CFI, 
그리고 RMSEA는 기준값을 충족시키고 있음에 따라서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대체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 여가 만족 및 심리적 웰빙

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첫째,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에서 흥미, 건강, 사교, 그리고 
인정은 여가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골프 참여자의 흥미는 자아실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하위요
인들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골프 
참여자의 건강과 사교는 쾌락적 웰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하위 요인들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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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골프 참여자의 여가 만족은 심리적 

웰빙의 자아실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쾌락적 웰빙에는 유의한 영
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부
분적으로 채택되었다.  

Hypothesis  Esti. S.E. C.R. p

H1

Interest → Satisfaction  .217 .087  2.487 *
Health → Satisfaction  .958 .136  7.048 ***
Socializing → Satisfaction  .138 .053  2.629 **
Recognition → Satisfaction  .171 .072  2.391 *

H2

Interest → Self-realization  .201 .083  2.427 *
Interest → Hedonic -.014 .108  -.133 .894
Health → Self-realization  .075 .129   .580 .562
Health → Hedonic  .469 .182  2.571 **
Socializing → Self-realization  .076 .050  1.519 .129
Socializing → Hedonic  .150 .069  2.183 *
Recognition → Self-realization  .107 .068  1.560 .119
Recognition → Hedonic -.031  .093  -.330 .741

H3
Satisfaction → Self-realization  .198 .081  2.438 *
Satisfaction → Hedonic -.079 .110  -.724 .469

*p<.05, **p<.01, ***p<.001

Table 6.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Fig. 2. Path coefficient on research model

4. 논 의

앞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과 
여가 만족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흥미, 건강, 사교 및 
인정 모두는 여가 만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대학교 교양체육수업에 참여하

는 학생들의 재미는 여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19]. 또한, 배드민턴 동호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운동에 대한 재미 요인은 여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20]. 따라서 본 연구
는 기존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canlan과 Simons[6]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 참여에 대한 재미는 기쁨,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인 정서를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재미 요인은 
운동을 지속시키는 원동력 중의 하나로 알려졌으며[7], 
이것은 만족감으로 귀결된다고 나타났다[8]. 따라서 골
프 참여자들은 골프에 대한 흥미나, 건강 증진, 다른 사
람과의 교류 및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등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운동 참여를 통해 여가 만족
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
른 스포츠 종목과 마찬가지로 골프에서도 재미 요인은 

여가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

행 변수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흥미는 자아실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강과 사교는 쾌락적 웰빙을 
높이는 선행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른 하위 요인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피트니스클럽회원을 대상으로 
운동 참여에 대한 재미 요인에서 흥미, 사교, 그리고 인
정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김

민정[21]의 연구와 운동 참여의 재미 요인은 삶에서 심
리적 웰빙과 정적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22]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Andrews와 Robinson[11]은 심리적 웰빙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의 지표로써 행복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Plante와 Rodin[14]은 운동은 신체적
인 요소와 정서적인 안정 요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아실현을 통하여 삶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즉, 골프 참여자들이 운동에 대한 흥미를 통해 삶
의 활력소를 찾고 자기 계발과 성취감을 통해 자아실현

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Weiss와 Petlickhoff[30]는 스포츠 참여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인맥관리를 도와주며, 이러한 요
인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보고하였다. 즉,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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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골프를 통해 건강 증진과 동호인들과의 교류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것은 스트레스 해소나 정서적인 안
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키며 삶의 질과 쾌락적 웰빙

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골프의 참여를 부추기는 재미요인

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골프 참여자의 여가 만족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여가 만족은 자아실현

에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쾌락적 웰빙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가에 대한 만족은 심리적 웰
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

[23-24]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현대인들의 여가 참여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며, 삶의 행
복감을 증가시킨다는 견해를 주장한 연구가 있다[22]. 
특히, Campbell, Converse, 그리고 Rodgers[31]는 여가 
만족은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의 정서상태

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즉,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여가 활동은 자기 계발을 가능하

게 만들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10]. 
이와 같은 골프 참여로부터 파생된 유익한 점은 참여자

들의 만족을 유발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증가시키며 나
아가 자아실현을 높인다는 의미로 수용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골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재미 요인, 여
가 만족, 그리고 심리적 웰빙과의 관계를 구조적 모형 분
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재미 요인의 하위 요인인 골프 참여자의 흥미, 

건강, 사교 및 인정은 모두 여가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미 요인의 흥미는 자아실현과 정적관계로 나

타났으나 다른 하위요인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건강
과 사교는 쾌락적 웰빙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여가 만족은 자아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쾌락적 웰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골프 참여자로 선정하
였으나,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참여자와 그들의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후속연구

에서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과 여가 

만족 및 심리적 웰빙 간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지
속적인 운동 참여를 통해 여가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 나
아가 삶에서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일선의 지도자들은 스포츠 참여자들의 재미
요인을 극대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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